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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4년 연꽃 특별전 개최
-고려와 조선의 연꽃, 세종에서 만나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오는 2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일원에서 ‘고려와 조선의 연꽃, 세

종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4년 연꽃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꽃 특별전인 ‘700년 아라홍련 세종에서 피다’에 이어 두 번째로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고려의 ‘아라홍련’과 조선의 ‘전당홍’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꽃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도입된 ‘전당홍’은 조선 전기 문신이자 농학자인 강희맹이 명

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조선에서 못 보던 연꽃 씨앗을 가져와 관곡

지(현 시흥시 향토문화유산 제8호)에 심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연꽃이다.

  ‘전당홍’은 붉은색을 띠는 ‘아라홍련’, ‘법수홍련’과 다르게 흰색의 꽃에 

뾰족한 잎을 가지며, 끝부분에 담홍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서식지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적색목록(Redlist) 취약종(VU)으로 

보호되고 있는 가시연꽃을 비롯한 24종의 자생 수생식물과 다양한 색을 

가진 연꽃 재배품종 12종을 함께 전시해 자생식물의 가치와 연꽃의 다양

성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솔찬루에서 아라홍련 사진전 등 볼거리

를 더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연꽃 특별전을 통해 수목원 본연의 

기능인 식물 수집·보전의 의미를 방문객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 라며 “앞



으로도 식물 수집과 전시를 통해 우리 식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책임자 실  장 박원순 (044-251-0172)

수목원서비스본부 전시원실 담당자 주  임 이하성 (044-251-0156)

  



1. 7월 2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에 전시되는 조선의 연꽃 ‘전당홍’

   (사진 : 시흥시청 제공)



2. 7월 2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에 전시되는 고려의 연꽃 ‘아라홍련’

3.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도담지에 전시된 ‘아라홍련’ 모습


